
녹십자, 유산상속 분쟁 “일단락”
대법원, 고 허영섭 전 회장 장남 패소판결 … 유언장 유효 인정

고(故)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장남 허성수(43)씨와 어머니 정모(67)씨 간의 모자(母

子)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머니 정씨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성수 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누어주도

록 한 부친의 유언은 무효라며 어머니 정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월6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적법ㆍ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

결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녹십자와 계열사들의 창업주인 허영섭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입ㆍ퇴원을 반복하다가 2008년 11

월 병원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누어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이로부터 1년 뒤 허영섭 전 회장이 숨지자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아래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와 복지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허영섭 전 회장이 생전에 아들들에게 가급적 재산을 적게 남겨주고, 특히 장남에게는 재산을 주

지 않겠다고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유언이 허영섭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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